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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제는 신속 진단 가능!

 - 검역본부, ㈜메디안디노스틱과 국내 최초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신속 항원 진단키트 공동개발

 - 현장에서 반려동물 감염 여부를 신속 진단하여 동물-사람 감염 차단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동물질병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메디안디노스틱과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하여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다. 2013년 국내

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신속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까지 이송하여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

까지 이송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에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신속한 치료는 물론, 사람으로의 감염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판증후군

(SFTS)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통해 동물 보건 증진 및 인체 감염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공동개발 등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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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  장 강해은 (054-912-0857)

해외전염병과 담당자 연구관 정혜영 (054-91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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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진 


